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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21세기 의학교육에서는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재상이 요구되고 있다[1]. 이러한 교육적 요구는 기존의 과학적 의학에

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총체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중심의 의학에 대한 요구

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의학교육의 과제는 인간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인간 생애 주기에서 마지막으로 맞닥뜨린 죽음에 관하여 의료적 처치와 기술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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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medical human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death literature and to explore educational possibilities. In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medical human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death literature 
was considered by dividing it into the effect of death education in poetry, the effect 
of death education in novels, and the effect of death education in essays.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death education using poetry seems to be key to triggering the 
imagination related to the experiences of students through the medium of death po-
etry implied in symbolic language. The possibility of death education using novels 
seems to be meaningful in indirectly experiencing life and death by using the char-
acteristics of transitional experience of novels and having them worry about the true 
meaning and value of life. The possibility of death education using essays is that they 
can utilize the characteristics of empathic experiences of essays. Essays contain actu-
al events rather than fiction and are expected to be effective in education on death 
because they present the author’s direct experience and accompanying emot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suggesting the application of medical hu-
manities education that integrates and improves the direction of death education as 
human-centered medicine based on clinical and medical science as a humanistic 
understanding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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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학적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인간 이해로서의 죽음이란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이러한 인간중심의 의학교

육의 발돋움을 시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죽음 문학 관점에서 

의료인문학 가능성을 살피고 교육적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죽음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죽음 인식이 주는 교육적 

효과와 죽음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죽음에 

관한 수용과 인식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더 해 준다. 또한 죽

음으로 연결된 자기와 타자에 대한 인간 이해는 환자와 의료진의 

상호소통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2]. 이처럼 죽음교육을 통한 죽음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변화는 임

상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질병 치료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은 중요

한 과제라 하겠다[3,4]. 결과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치

료적 관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게 한

다. 더 나아가 개인의 가치 있는 삶을 향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이기에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의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제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

존의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대상과 상담 교육, 심리 교육 분야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연구 주제 또한 죽음교육의 효과 및 필

요성에 관한 제언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의학교육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죽음교육 제제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학교육의 제제로서 죽음 문학을 통한 죽

음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문학을 활용한 죽음교육은 간

접 경험을 통한 죽음의 직면과 죽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문학이

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순화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에서의 죽음은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를 통한 성장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

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통찰로 이어져 타자의 존재와 삶에 대

한 성찰을 도울 수 있다[5].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 연구의 기대효

과는 미래의 의사로서 살아가게 될 의과 대학생들이 문학을 매개로 

한 죽음의 직면과 수용을 통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임

상현장에서의 치료적 관계의 통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가

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문학을 죽음교육

에 활용함으로 죽음 문학 관점에서의 의료인문학 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Death education in poetry

문학에서의 죽음을 다루는 연구에는 문학적 치료를 포함한 작품 

속에서의 죽음의 과정과 의미에 대한 이해, 죽음으로 인한 비탄과 

애도의 경험이 있다. 또한 생명과 관련한 윤리적 고찰 등 죽음교육

의 매개로 활용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6]. 이와 같이 문학 작품

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죽음이라는 사건에 시선을 맞춤으로 죽음교

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문학 작품을 활용한 죽음교육의 접근이

라 할 수 있다. 문학 장르 중에서도 죽음을 다룬 시에서의 교육적 

효과는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 상상을 촉발함으로 시에 나타

난 상황과 주제가 개인의 경험에 기반하여 상상이 가능한 것이 됨

으로써 삶에 대한 자세와 자아에 대한 성찰 및 타자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료 인문학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시는 Table 1
에 제시한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에서의 현장은 창작 과정에서 주체의 체험이 공간의 요소와 

미학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되는 시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의 

현장성은 지리적 공간과 시적 자아의 외부세계의 체험을 관계 맺는 

질적 공간으로서 시적 사유의 과정에서 시적 자아의 성찰과 자기완

성의 과정으로 수렴하게 된다[7].
죽음교육으로서 시적 효과는 간접 경험을 통한 죽음의 직면과 죽

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문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순화할 수 있

다. 이는 시적 제제를 통하여 인간이 죽음을 마주했을 때 겪는 불안

이 삶의 중단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능성임을 가르쳐 준 것이

라 할 수 있다. 시 속에 함축된 내용을 채워가는 경험은 불가항력적 

상황에 놓인 주체가 느끼는 감정과 태도를 상상하며 외로움, 불안, 

우울 등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익히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때 죽음

의 불가항력성을 다루는 시의 제제는 개인이 느끼고 있는 혼란과 두

려움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8].
시를 통한 죽음의 직면은 삶에 대한 감각을 선명하게 할 수 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척도로 기능하기 때문

에 시적 현장성을 통한 삶의 유한성의 인식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직면하게 하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와 가치를 탐

구하게 한다 [9]. 이에 죽음에 관한 시를 매개로 한 교육은 학습자

들의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 상상을 촉발할 수 있는 시적 상황과 주

제를 선정함으로 학습자의 경험에 기반한 죽음교육으로서의 가능

성을 시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죽음에 관한 시를 활용한 죽음교육

은 시를 읽는 학습자로 하여금 죽음을 환기시키게 하고 삶의 의미

를 발견하게 하고 시적 현장과 대상을 통한 타자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보편적 유한성 안에 속

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으로 타자의 삶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Table 1. Works that can be used from a medical humanities 
perspective-poem

Genre Author Title
Poem Hyeon Seung Kim Tears

Ji Yong Jeong Windowpane
So Wol Kim The Chohon, flowers on the mountain
Haw In Lee Forgetting death and living
Sang Byeong Cheon Back to heaven
So Yeop Kim Death is not a period
Hermann Karl Hesse The last stage of life,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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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죽

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특히 인간에게 있어

서는 상처와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생명에 대해 더욱 경건할 수 있

으며, 타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 의료 인문학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소설에는 Table 2에 제시한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문학 장르 중에서도 소설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서사를 가

장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장르이다. 시가 죽음의 공포나 슬픔을 집

약적이고 단편적으로 보여 준다면 소설은 보다 본격적인 내면의 동

요 즉 죽음 직전 요동치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심리의 내막을 소상

하게 즉 기승전결까지 가장 핍진 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10]. 또
한 류미향은 서사 장르인 소설은 이야기를 통해 인간 삶의 경험적 

세계를 재현하며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성찰할 수 있

는 무한한 프리즘의 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한다고 말한다[11].
소설은 인간 삶의 다양한 모습을 다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타자의 삶에 감정 이입함으로써 자신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에 좋은 죽음교육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소설은 경험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인들의 죽음이 불러올 혼란과 슬픔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다가올 죽음

에 대한 공포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죽음

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태도 및 가치를 정립

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죽음교육에 있어 소설이 갖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이다. 특히 감정이입을 통해 강한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소설

은 아동, 청소년들이 죽음으로 인한 상실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사

랑하는 주변인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실제 주변

인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의 충격과 고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12].
죽음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

기에, 누구나 맞게 되는 삶의 마지막 과정인 죽음에 대해 제대로 알

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13]. 소설 속에 표현된 죽

음 인식을 활용한 죽음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삶과 죽음을 간접적

으로 체험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고민해 볼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이고 건전한 생사관 학습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14]. 더 나아가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이러한 문학 작품들을 통해 학습자는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의 폭

을 넓힐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Death education in essays

시, 소설, 영화 등을 활용한 죽음교육 그리고 철학을 통한 죽음교

육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에세이를 통한 죽음교육

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도희는 “국어교과서를 활용한 죽음교육”에서 중학교 국어 교

과서를 분석하여 장르별로 죽음 모티브와의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에세이를 활용한 죽음교육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죽음 모티프가 나타나는 작품은 총 39편이고 그중 18편이 1
학년때(46%), 11편이 2학년 때(28%), 10편이 3학년 때 다루어진다

(26%). 장르별 분석에서는 문학이 32편, 비문학이 7편으로 나타났

다. 문학 부분(82%)에서는 설화 6편, 소설 13편, 시 3편, 에세이 10
편(31%)으로 나타났다. 총 39편 가운데 에세이는 10편으로 4분의 

1가량 되므로 분량 면에서 적은 편은 아니다[15].
김재명의 “의과 대학생 죽음교육을 위한 국내 저,역서 현황 및 유

형과 활용방안”은 2018-2019년 한글서적 70여권을 구입한 후 58
권을 선별해서 분석한 논문이다[16]. 국내 저서 28권, 번역서가 30
권이다. 58권 중 에세이로 분류되어 소개되는 책은 엘리자베스 퀴

블러로스와 말 워쇼가 함께 쓴 “안녕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진

정으로 살아있어라”, 퀴블러로스와 데이비드 케슬러가 함께 쓴 “생

이 끝나갈 때 준비해야 할 것들”, 세 명의 의사가 나눈 대담을 엮은 

“의사들, 죽음을 말하다” 등이 소개되고 있다. 58권 가운데서 에세

이로 분류되는 서적이 3권 뿐임을 감안할 때 죽음교육 관련에서 에

세이의 접목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에세이는 장르적 특성상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에세이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특수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러한 특성이 보편적인 울림이나 메시지로 전환될 수 있다. 에세이

는 이론적 전달이나 정보전달이 아니라 개인이 생활 가운데 느낀 

점을 솔직 담백하게 풀어내기 때문에 공감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

다. 실제로 죽음과 관련한 에세이를 읽게 되면 의사와 환자의 실제

적인 경험이 많이 녹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의사와 환자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죽음교육을 시행하는 것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의료 인문학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에세이에

는 Table 3에 제시한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에세이는 허구보다는 실제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

사보다는 에피소드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에세이는 문학작품 가

운데서 허구가 아닌 현실의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소설, 시와는 

Table 2. Works that can be used from a medical humanities 
perspective-novel

Genre Author Title
Novel Haruki Murakami Norwegian wood

John Green The fault in our stars
Gabriel Garcia Marquez One hundred years of solitude
Leo Tolstoy The death of Ivan Ilyich
Mitch Albom, Morrie Schwartz Tuesdays with Morrie
So Yeop Kim Death is not a period
Hermann Karl Hesse The last stage of life,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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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효과를 가진다. 독자들은 에세이를 접하면서 가장 개인적이

고, 가장 실제적이며, 또한 가장 진실한 이야기를 읽기를 기대하는 

지평이 있기에 현실성을 가지면서도 경험적으로 다가온다는 측면

에서 죽음교육에 있어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에세이는 작가의 내면의 의식을 손 가는 대로 풀어가는 것이 특

징인 장르다. 작가의 내면 가운데는 작가의 사상이 있으며, 그러한 

사상이 메시지가 되어 전달되기도 한다. 에세이는 죽음에 대한 메

시지, 인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에세이는 의사가 환자

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보다 직접적인 언어로 풀어서 전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에세이는 죽음교육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문학장르이다.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좋은 의사’ 즉 미래인재상을 양성하는 의학교육

의 목표에 부합하는 인간중심의 의학으로서 의료인문학 교육의 적

용점을 모색하고자 문학을 통한 죽음교육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미래에 의사로서 살아가게 될 의과 대학생들이 문학을 통한 죽음의 

직면과 수용을 통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죽음을 대

하는 태도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결과적으로는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적 관계의 통찰을 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방향을 

생각하면서 시, 소설, 에세이를 활용하여 의료인문학의 관점에서 

문학을 통한 죽음교육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시를 활용한 죽음교육의 가능성은 시가 갖고 있는 상

징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상징적인 언어로 함축된 죽음의 시를 매

개로 교육하면 학습자들의 경험과 관련된 상상력을 촉발할 수 있다

는 점이 핵심적이었다. 소설을 활용한 죽음교육의 가능성은 소설이 

갖고 있는 전이적 경험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삶과 죽

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고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에세이를 활용한 죽음교육의 가능성은 

에세이가 지닌 공감적 경험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

세이는 허구보다 실제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저자의 직접적

인 체험과 이에 수반되는 정서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죽음교육에 있

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죽음 문학을 활용한 죽음교육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

째, 미래 의사로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 하겠다. 문

학을 활용한 죽음교육은 간접 경험을 통한 죽음의 직면과 죽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문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순화할 수 있다. 

누구보다 죽음을 빈번이 접하는 의사는 죽음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

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치관은 죽음의 인식을 토대로 한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졌을 때 가능하다.

둘째, 치료적 관계의 상호성을 도모한다. 문학을 통한 죽음의 직

면은 문학적 감수성과 직관력을 촉진함으로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자신과 다른 문화

적 배경을 가진 환자와의 죽음의 전이적 경험을 통하여 임상에서 

만나게 될 환자의 경험까지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발달로 이어지

는 것이라 하겠다. 죽음으로 연결된 자기와 타자에 대한 이해는 환

자와 의료진의 상호소통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죽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이다. 문학을 매개로 한 죽음교

육은 문학적 감수성과 직관력 개발을 촉진함으로 의료인으로서 환

자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문학을 통한 

죽음교육은 통계자료와 과학적 의학교육으로 인해 적용하지 못했

던 의료인문학적 교육을 통합함으로써 환자와 치료자 관계에서의 

임상적 통찰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의학교육에서 인간의 죽음에 관한 과학적 의학

으로서의 이해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료

인문학 교육의 통합과 조화를 시도한 것이며, 죽음에 대한 인문학

적 이해로서 임상·기초의학적 토대 위에 인간중심의 의학으로서 

죽음교육의 방향성을 통합 및 개선하는 의료인문학 교육의 적용점

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학을 활용한 죽음교육의 가능성 탐구에 초

점을 맞추었기에 실제적인 적용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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